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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에서 발효된 결혼 평등 법의 1주년을 기념하는 성명 발표 

“오늘 우리는 뉴욕주에서 발효된지 1주년이 지난  결혼 평등 법을 기념합니다. 오늘은 
기념의 날이기도 하며 숙고의 날이기도 합니다. 1년전 오늘, 단순히 성적 성향으로 인해 
수십년 동안 부등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 왔던 뉴욕주 전역의 동성 배우자들에게 결혼 평등 
법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수천명의 동성 배우자들이 뉴욕주에서 결혼을 
했으며, 건강 관리 및 병원 방문 권리, 연금 혜택, 부동산 소유 권리, 상속 권리, 배우자의 
사망 및 상해로부터의 보호 등 그 이전의 법규 하에서 박탈 당했던 수많은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욕주는 언제나 진보적 개혁을 위해 앞장서 왔으며, 주지사로서 그점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의회와 협조해 다시 한번 뉴욕주를 인권 평등의 보루로 정의하는 이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어 아직도 법과 관행에서 
흔적으로 남아 있는 불평등과 불의를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뉴욕은 성적 성향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다신 한번 자랑스럽게 모든 사람들의 평등과 정의를 위해 횃불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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